
  춘천MBC 김동섭 사장은 진정 회사를 망치려는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금품을 수수한 인물을 
핵심 보직인 경영국장에 임명한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인사는 조직을 영위하고 
쇄신시켜 나가는 핵심적 경영행위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횡령
과 금품수수는 형사 고발과 해고의 사유지 승진과 보직임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과오를 덮고도 
남을 업무능력은 고사하고 성실성마저 의심받는 인물을 보직에 앉혀야만 했을까. 고유의 인사 권한
을 넘어선 전횡에 다름 아니며 경영자로서 윤리적 감수성까지 의심스럽다.  

  김동섭 사장은 불과 한 달 전 중간평가를 통해 구성원 과반에게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직원과 의사소통에 심혈을 기울이고 결정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시기임에도 
부적절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한 인사를 실행했다. 중간평가를 면죄부로 착각해 남은 임기 동안 
막무가내 식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광고수입은 격감해 지역사들은 1분기에만 벌써 
수십억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위급하고도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폭풍우를 헤쳐 나가야할 조타
수 격인 경영국장 자리에,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인물을 앉히는 상식 밖의 행위가 회사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장의 처신이고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말인가. 과연 풍전등화의 현실을 똑바로 인식
하고나 있는지, 상식적인 판단력을 갖추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김동섭 사장은 최악의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춘천MBC 구성원에게 엄중히 사과하라. 지난 사
장 임기 동안 온갖 분란으로 충분히 지쳐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실망과 반목을 안기지 말라. 그
것이 한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양심이고 의무이다. 아울러 발령의 당사자는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희희낙락하는 대신 자신의 흠결을 돌아보고 스스로 보직을 사퇴하라. 동
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길이다.  

  춘천MBC 이사회는 김동섭 사장의 위태롭기 짝이 없는 행보를 주목하고 필요하다면 합당한 조
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사회가 회사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MBC본부의 모든 조합원들은 춘천MBC 사태를 주시할 것이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돌려지지 
않는다면 실력행사를 통해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정도를 벗어난 일탈을 좌시할 만큼 노동조합은 
관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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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 전에 제자리로 되돌려라!!


